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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운영대의
원회의 '폭 넓은 논의 및 농어촌 발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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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조성명)는 운영대의원과 담당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 넓은 논의 및 농어촌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영농편익에 

기여하고,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 운영현황 보고와 농업기반시설 

관련 사업, 통합물관리 대응방안 등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현안사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

운영대위원들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대책과 안전영농을 위하여 토의 

및 질의의 시간을 가지고, 지역농업인을 대변하여 대의원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 농업 발전방향과 지역주민 숙원사항 등을 건의했다.

조성명 지사장은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는 운영대의원님들께 감사 드린

다"며"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안전영농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주시 농업발전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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